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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에너지 판매 10억달러 육박
우랄시브, 고유가에 루블화 가치 급등 … 2008년 수출 70% 넘어설 듯

러시아의 에너지 판매 수입이 고유가 영향으로 하루 10억달러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러시아 증권기업 우

랄시브가 3월11일 집계했다.

우랄시브는 보고서에서 “러시아 기준유인 우랄 원유가 3월 초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으며 한때 기록적인 

107.5달러까지 거래됐다”면서 “이에 따라 러시아가 판매하는 원유와 천연가스 및 정유제품이 하루 평균 10억

달러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랄시브의 수석 전략가인 크리스 웨퍼는 “고유가 속에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인플레 압력도 높아

지고 있다”면서 “핫머니가 대거 유입돼 루블의 대달러 가치도 급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루블 환율은 2월 달

러당 24루블을 밑돌아 9년여 사이 통화 가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러시아는 2008년 인플레 목표치를 8.5%로 잡고 있으나 실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러시아의 2007년 인플레

는 11.9%를 기록했다.

러시아는 2008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가를 평균 65달러로 책정했다. 러시아는 수출의 70% 가량을 원유와 

천연가스가 담당해왔으나 2008년 유가가 치솟으면서 70%를 넘어설 전망이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에너지 판매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에너지 부분의 세금을 줄여 투자를 유도할 방

침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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